
Non Benzidene계 수요“전무"
EU, Benzidene계 사용 금지 … 산성·직접 염료시장 타격

9 3년 한해동안 Non Benzidene계 산성및 직접염료가 소량 생산되었으나 가격 등 여러가지 문제로 국

내 수요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암을 유발하거나 남성의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벤지딘

의 세계적인 사용금지 추세에 부응해 국내기업들도 Non Benzidene계 중간체인 D A S나 F . A -

A c i d ( D P - A c i d )등을 사용해 직접염료 및 산성염료를 개발했으나, 이들 염료가 기존의 벤지딘계의 염

료에 비해 견뢰도·수율·농도면에서 모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가격면에서 기존의 벤지딘계

염료보다 고가이므로 국내 염색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어 9 3년 한해동안 국내시장을 형성하지 못했던

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벤지딘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·유럽·일본등 선진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로

인디아·파기스탄·타이·중국 등 동남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 E U는 벤지딘 자체의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벤지딘을 중간체로 해서 만들어진 염료의 사용도

금지하고 있어 생산량의 약 7 0 %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직접 및 산성염료 기업들에게 적지않은

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실제로 9 3년 국내 직접염료는 전년대비 4.84% 감소한 3 5 7 6톤을 생산했고, 산성염료는 전년대비

7.16% 감소한 6 2 3 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현재 산성염료 및 직접염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올해도 Non Benzidine계 염료의 국내시장 형성이

어려울 것으로 전망, 고급산성 및 직접염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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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성염료 생산현황 (단위 : 100M/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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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염료 생산현황 (단위 : 100M/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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